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‘사랑 후에 오는 것들’ 매 씬이 명
장면으로 가득했던 4화! 대표 멜로작품으로 등극 임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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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금요일 공개된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의 4화는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, 작품의 인기를 한층 끌어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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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플레이 시리즈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(감독: 문현성ㅣ출연: 이세영, 사카구치 켄타로, 홍종현, 나카무라 안ㅣ제공: 쿠팡플레이
ㅣ제작: (주)실버라이닝스튜디오, CONTENTS SEVEN)은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, 모든 것을 잊은 여자 ‘홍’과 후회로 가득한 남
자 ‘준고’의 사랑 후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드라마.

이번 4화는 매씬마다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. ‘홍(이세영)’과 ‘준고(사카구치 켄타로)’의 과거 진하고 달콤했
던 사랑과 너무나 차가워서 마음 시린 현재 이별을 대비시키며 아름답고 정교한 미장센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다.

지난날 너무나 행복했던 ‘홍(이세영)’과의 사랑을 꿈에서 되새기지만 눈을 뜬 현실은 오롯이 혼자인 ‘준고(사카구치 켄타로)’의 고독
이 화면 넘어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. 그리고 ‘홍’은 일상의 작은 단어 하나에도 ‘준고’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긴다.
지난날 일본에서 함께한 ‘홍’과 ‘준고’의 추억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게 했다. 특히 과
거 씬들에서 보여준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호흡은 벚꽃이 만발한 봄날처럼 ‘현실 연애’를 방불케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핑크
빛으로 물들였다.

반면, 현재의 모습은 겨울 바람처럼 건조하고 아려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. 늘 ‘홍’이 러닝을 하는 공원을 찾아온 ‘준고’
는 또 한번 기적처럼, 혹은 우연히 ‘홍’과 마주하게 된다. 하지만 ‘홍’은 자신을 찾아온 ‘준고’를 차갑게 못본척 앞으로 달려나간다. 그
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‘준고’의 표정과 뜨거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넘어진 ‘홍’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생채기를 냈다.

4화의 또다른 하이라이트는 ‘사사에’ 작가, ‘준고’의 북콘서트 엔딩이다. ‘오로지 한 사람을 향한 후회와 지울수 없는 추억때문에 쓴
것’이라며 책 집필 의도를 말하는 ‘준고’를 바라보는 ‘홍’. ‘홍’은 ‘준고’의 책이 온전히 자신을 향한 고백과 회고라는 것을 알게된다.
이 장면이 주는 아련함의 기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‘준고’를 찾아온 ‘민준’의 등장은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강렬한
엔딩 포인트로 5화를 기다리게 했다.

이렇게 매 장면이 명장면으로 가득한 4화는 문현성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이 더욱 돋보인다. 회차를 거듭할 수록 ‘홍’과 ‘준고’의 과



거 사랑은 더 극으로 치달아 이별을 향해 가고 현재의 모습은 더욱 차가우면서 뜨거운 불꽃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감성을 완벽히 화
면에 담아낸 것이다. 문현성 감독은 “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,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‘사랑’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다.
‘사랑’을 하면서 겪는 감정과 ‘이별’ 후 찾아오는 아픈 마음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그 과정을 펼쳐 보았다. 작품을 응원해 주
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, 모두 사랑충만한 가을이 되시길 바란다.”라며 연출 의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.

대한민국 클래식 멜로의 대표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의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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